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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애완동물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람쥐의 

원산지 추적

Genetic origin identification of Siberian chipmunks (Tamias sibiricus) in pet 

shops of South Korea

1. 연구 배경 및 현황
- 다람쥐는 귀엽게 생긴 모습과 독특한 행동으로 대중적인 애완동물(반려동물)로 사랑받고 

있다. 인터넷에서 다람쥐 분양, 다람쥐 키우기 등은 인기있는 사이트이며 많은 다람쥐
들이 애완동물 가게를 통해 분양(판매)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다람쥐들의 원산지가 어
디인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 우리나라의 다람쥐는 한 때 일본과 유럽으로 수출되었으며, 그 결과 한국산 다람쥐들이 
동부 유럽과 중앙 유럽, 일본 등에 도입되었다. 다람쥐는 흔히 불법포획과 국제적 밀거
래가 일어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 많은 연구자들이 유전적 방법을 이용하여 다람쥐 계통 연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만
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람쥐의 기원을 알아보는 연구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전
적 방법을 이용하여 일본, 러시아, 몽골, 중국의 다람쥐와 유전적 거리를 비교하는 연구
가 수행되었다.

- 이를 통해 한반도 다람쥐는 중국․러시아 등 대륙계 다람쥐와 유전적 거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차이는 거의 종간 차이 수준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국내 
다람쥐도 북부, 중부, 남부지역 개체군간 미토콘드리아 DNA의 cytochrome b 유전자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의 애완동물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람쥐의 원산지
를 추적하고, 그 결과를 통해 다람쥐의 보전 및 관리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연구를 시
행하게 되었다.

2. 연구방법 및 결과
- 국내의 서로 다른 애완동물 가게 세 곳에서 다람쥐 8개체를 수집하였고, 실제 다람쥐를 

기르고 있는 기증자로부터 1개체를 수집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으로 미토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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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DNA의 cytochrome b 유전자 (1,140bp)를 증폭 후, 염기서열을 결정하고 미국 국
립생물정보센터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에 등록되어 있
는 한국, 러시아, 중국의 다람쥐 염기서열과 비교하여 계통적 유연관계를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우리나라 애완동물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람쥐는 중국, 러시아 집단이 아
닌 한국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람쥐는 한국에서 지역에 따라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눠지는데, 이와 비교하였을 때 애완동물 가게로부터 수집한 다람쥐 
9개체 중 8개체는 한국 북쪽 집단(경기도, 강원도)과 유전적 거리가 가까웠으며, 1개체
는 남쪽집단과 유전적 거리가 가깝게 나타났다.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유통․판매․사육되는 애완 다람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들어온 개체가 아니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포획 및 판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우리나라 애완동물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람쥐는 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산이 많은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에서 포획되었거나, 또는 이 지역에서 잡힌 다람쥐를 
이용하여 번식시켜 판매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그러나 애완용으로 판매되는 다람쥐가 야생에서 직접 포획된 것인지, 또는 몇 세대 전에 
포획된 것을 사육하면서 증식시킨 것인지는 유전자 검사로 확인할 수 없었다. 

- 만일 야생에서 허가없이 다람쥐를 포획하고 있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므로 이를 확인하
고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 무분별한 포획, 유통, 판매, 사육 도중에 다람쥐가 아무 곳에서나 방사․방생될 경우, 다람
쥐 개체군의 유전적 오염(교란)을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다람쥐 개체의 무분별한 지
역간 또는 국가간 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애완 다람쥐 사
육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포함된다.

- 애완용 다람쥐 뿐 아니라 흔히 말하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다람쥐를 야
생에 함부로 방사․방생하는 행위도 규제가 필요하다.

-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다람쥐의 유전적 교란의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3. 연구 성과 및 향후 계획
- 한국산 다람쥐가 중국, 러시아의 다람쥐와는 커다란 유전적 차이가 있어 한반도 고유종일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애완 다람쥐의 기원지가 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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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원도, 경기도임을 밝혔다. 
- 본 연구결과를 학계에 보고하는 논문 "Genetic origin identification of Siberian 

chipmunks (Tamias sibiricus) in pet shops of South Korea"은 국제학술지인 Animal 
Cells and Systems 2011년 6월호에 게재, 발표되었다. 또한 한국과 유라시아 대륙계 
다람쥐의 계통지리 및 형태적 비교에 관한 논문은 이미 국제학술지 Molecules and 
Cells 2008년 12월호와 Mammalia 2009년호에 게재되었다.

- 향후 한국, 북한 및 주변 국가 다람쥐 개체군의 유전적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의 계통과 
종 분류를 확립하고 유전적 건강성 여부을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유전적 및 생태적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모계 유전자만이 아닌 다른 표지
유전자 연구를 통해 다람쥐 개체군의 유전적 구조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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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그림 출처 : 야생동물소모임 http://www.yasomo.net/


